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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기부전증의약물치료는

주시나 보형물 삽입수술보다 효과가 작다.

그러 나 획기적인 치료익이 곧 선보인다.

고개숙인남성들에거信복음이지만

쾌락도구로님용될까걱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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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 이야기하는, 그러나 아무도 맡허지 않는 것둘

나는돌꽃이지난겨울에한일울알고있다

.그들은이렇게맡뱄다

내생각울뻣어봐

무늬만설문아니예요

그것울알려주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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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 이야기하는,

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. .

중학교 3희년 때, 지하철로 통학을 했었다. 그리고 중간고사 기긴의 어느 날이었다.

여느때보다 조금 늦게 학교로 출빌한 그날 하필이면 러시아워에 걸려버리고 말았다. 급한

마음에 몸을 끼워넣기는 했지만, 고개를 돌리는 것 외에는 어떤 등작도 불가능한 상황. 그

리고 어느 순간 내 엉덩이에 스물스물한 느낌이 전해져왔다. 공포? 황당함이었을까? 나는

차마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그저 몸을 틀어보려고 애를 썼을 따름이다. 그러니.

서울의 지옥철은 그만한 여유공간따위를 갖지 않았었고, 그 손은 나를 수치심의 극한으로

몰고 갔다. 무기력함. 두려움, 다음 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물결에 몸을 끼워넣어 그 악몽
이 일단릭되긴 했지만,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.

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상황들. ‘대 친구가 지난주에 지하철에서...’로 시직되는 익

숙한 사건얘기들. 여중, 여고에서 ‘성병환자'로 불리우는 노출증 횐자얘기들... 모두가 알고

있는 이야기들일뿐더러 지금도 자주 들려오는 이야기들이다. 사건에 대해 구구절절이 말하

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리는,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불편

함. 그런테, 왜 어떤 해결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? 왜 아무도 해결하자고 말하지 않는 것
일 까?

언젠가 변리나씨와 수다를 떨던 중 ‘일본에서는 지히철에서 성추행 경고방송을 한다더라'

앗... 좋은 생각이군. 우리도 그렇게 하지. 왜 안할까??? 내가 말을 해볼까? 근테 어떻게
하지 ? ?

얼마 후 돌꽃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 일본의 성추행 경고방송 얘기를 했디.

앨그래그래. . . 우리도 하자고 하자'

‘근테 지하철공사에 어떻게 얘기하지?,

‘단체에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? 아는 단체 있어?'

옆테이블에서 놀고 있던 호빵○l 어느새 옆으로 와 있었다. ‘니. 민우회에 아는 사람 있는데'
그래서 지하철 성추행 경고방송 요구운동(?)이 시직되었다.

일상의 불편함에 돌을 던지는 일은 때우 즐커운 일이다. 능력이 탁월하지 않아도, 거창한

단체이름을 갖고 있지 않아도, 심지어는 돈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다o

(시간은 종 필요하다.) 꼭 유일하고 폼나는 해결책으로 세상을 놀래키지 않다도 된다. 문제

를 해결해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해결의 실마리는 이것이라고 말하면 된다.

누구나 알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란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. . . 차라

리 조금 썰령해질 것을 각오하더라도 목소리 론을 조금 높여서 말했으면 좋겠다. 이세상의

구원자가 나여야한다는 소명의식따위도 필요없다. 단지 죽이 맞는 친구 몇 명만 있다면. 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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